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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산단지, 폭설 속 “구사일생”
100여사 피해액 188억7000만원 … 석유화학기업 피해 없어

3월 4-5일 양일간 집중된 폭설로 중부권 교통망과 산업 물류망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삼성Atofina와 현대석

유화학 등이 입주한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중부권 폭설에 따른 산업계 피해액은 중소기업 총 100여개 기업 188억7000만원에 이

른 것으로 집계됐다.

특히, 피해가 심한 대전, 충남에서의 피해규모는 88개 기업 140억원으로 조사됐고, 충북에서는 12개 기업 48

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.

그러나 폭설 지역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와 당진철강산업단지는 별다른 눈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

됐다.

산자부는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 정체로 물류, 유통과 관련해 차량운행이 지연됐으나 산업

계 전체의 피해로는 확산되지 않았으며, 전력 공급과 관련해 충청도에서 배전선로 피해로 약 3만호의 정전이 

발생했다고 밝혔다.

전력 공급관련 피해현황

구  분
배전선로 
피해(건)

전주도괴
(본)

전주경사
(본)

변압기
파손(대)

전선단선
(경간)

정전호수
(호)

피해액
(100만원)

충  북 6 8 25 4 28 10,580 35

충  남 20 - 45 5 60 19,500 55

합  계 26 8 70 9 88 30,080 90

대설주의보 발효 직후 산자부는 안전대책반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청, 산업단지공단, 한국전력 등이 참여하는 

비상근무와 신속복구체제를 구축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으며,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<중소

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육성기금>의 특별경영안정자금(재해분야 700억원)과 시설복구자금을 신속 지원하는 것을 

골자로 한 피해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.

그러나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폭설로 인한 피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

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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